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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일(토) 11시(행사종료) 이후 사용

  연탄배달 나선 국무총리 “추운겨울, 사랑의 온기 나눠요!”

- 28일(토), 총리실 직원 가족 50여명 등과 함께 봉사활동

- 취약계층 월동준비도 점검, “에너지바우처, 긴급 난방비 지원 정책 적극 추진”

- 27일 희망나눔캠페인 참여, ”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우리사회에 확산되길“

□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랑의 연탄배달에 나섰다.

ㅇ 황 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정릉동을 찾아 독거노인 등 취약

계층의 겨울철 난방상태를 살펴보고, 총리실 직원들과 함께 사랑의

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.

ㅇ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총리실 직원 가족 등 50여명이 함께 참여한

이번 봉사활동은 황 총리가 직접 제안한 것으로, 2013년 법무부

장관 시절 봉사활동을 하며 인연을 맺은 (사)따뜻한 한반도 사랑의

연탄나눔’도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.

□ 쌀쌀한 날씨에 총리실 직원들과 함께 연탄을 직접 배달한 황 총리는

“이 연탄들로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실 수

있기를 바란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ㅇ 연탄을 전달 받은 한 독거 어르신은 “다가올 추위에 걱정이 많았는데,

총리께서 직접 연탄을 배달해주셔서 한시름 덜게 됐다”며 감사의

뜻을 전했다.



□ 행사에 앞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겨울철 난방상태,

어르신들의 건강, 월동준비 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 본 황 총리는,

ㅇ “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

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하면서,

ㅇ 올해부터 추진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와 위기가구 긴급 난방 지원

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이용을 독려하였다.

* (에너지바우처) 저소득층(중위소득 40%이하) 대상, 전기 도시가스 연탄

등유 등 겨울철 난방연료 구입비용 약 10만원 내외 지급(’15.12～’16.2월)

* (긴급난방비)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가구에 난방비 월 9.1만원 지원

ㅇ 황 총리는 “특히, 홀로 계신 어르신 등 어려운 서민들이 따뜻한

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챙길 것”을

지시하였다.

□ 한편, 황 총리는 지난 27일 ‘희망 2016 나눔 캠페인(사랑의 열매)’에

참여하면서, “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우리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

바란다”고 밝힌 바 있다.

ㅇ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나눔 및 봉사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,

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.


